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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昭詳)히 기록하다
  
문신은 1938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의 일본미술학교에서 유학생

활을 시작한 이후로 약 50여 년 동안 쉼 없이 작품 제작에 몰두하였다. 문
신의 첫 번째 전시는 1945년 귀국 이듬해 1946년 마산에서 개최한 전시
로 문신이 작성한 약력 중 ‘1946년 귀국 첫 개인전, 일본 체류시 작품과 신
작을 겸함’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최초의 
전시 홍보 인쇄물은 1948년 동화백화점 화랑에서 있었던 제1회 개인전 
리플릿 사본이다. 전시정보와 전시장 인근 상회 광고가 실린 지면에 길진
섭(吉鎭燮, 1907-1975)의 짧막한 전시 서문을 접할 수 있다. 길진섭은 리플릿 
서문에서 ‘솔직한 소박성’이란 표현으로 문신의 작품세계를 극찬하였다. 
다른 지면에서는 일본 체류 기간인 1944년 제작한 작품 3점을 포함하여 
1940년대 제작한 39점의 출품 목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943
년 작품 <자화상>(1943)과 《이과전(二科展)》에서 낙선한 일화를 제외하면 
문신의 일본 활동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이 리플릿은 중요한 자료
가 된다. 소실 또는 소장처 미확인 작품 목록도 확인할 수 있어 회화 작품의 
수량과 통시적 분석에 도움을 주고 있다. 1949년 동화화랑에서 가졌던 문
신의 두 번째 개인전에 대한 근원 김용준(近園 金容俊, 1904~1967)의 글1은 
동시대의 희로애락을 함께 경험했던 비평가의 신랄한 감상의 평으로, 문신 
초기 작품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문신의 1960년대 친필원고는 1968년 재불 한인 회보에 게재된 
「나의 畵生活(화생활)과 더불어」라는 제목의 친필 원고 외에 남아 있는 것
이 없다. 1961년부터 시작했던 ‘라브넬 성’에서의 생활, 1968년 ‘인류 최
초의 달 착륙’을 시청한 일화조차도 1970년대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
다. 작가는 1973년 척추 부상을 계기로 본인 신변에 불가피한 변화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예술가로서 성장 과정을 증명할 만한 자료인 작가노트, 
전시자료, 그 밖의 행정서류들을 적극적으로 보관하기 시작하였다. 문신 
개인의 역사 뿐 아니라 프랑스 화단과 한국 근현대 미술계 상황 그리고 한
국 작가들의 당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1980년 
영구귀국 후 아내 최성숙은 지류 형태의 자료와 함께 VHS(가정용 비디오테

이프) 녹화를 이용하여 문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였다. 
그 결과 문신은 1986년 마산 자택 옆에 직접 제작한 ‘文信美術硏究所

(문신미술연구소)’현판을 내걸고 아틀리에 겸 본인의 예술세계를 체계적으

Archiving in Detail
  
Moon Shin continuously focused on art for around 50 years 

since he left for Japan in 1938 to study at ‘Nihon Art School’ in 
Tokyo. The first exhibition Moon Shin held was in Masan in 1946, 
the year after he returned to Korea in 1945, according to the 
profile written by Moon Shin, ‘first solo exhibition after returning 
to Korea held in 1946, including works made in Japan and new 
works.’ However, the oldest exhibition promotional material that 
remain till this day is a copy of the leaflet of Moon Shin’s 1948 
private exhibition held at Donghwa Gallery. There is a short ex-
hibition introduction by Gil Jin-seop(1907-1975) on the page with 
exhibition information and advertisement of a shop near the 
gallery.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Gil Jin-seop highly praised 
the art of Moon Shin with the expression ‘a frank simplicity.’ On 
the other page of the leaflet, there is a list of 39 works created in 
the 1940s, including three works Moon Shin made in 1944 during 
his stay in Japan. This leaflet is an important material since there 
are no records of Moon Shin’s stay in Japan apart from his 1943 
<Self-portrait>(1943) and his failed attempt to enter 《Second Sec-
tion Association’s annual exhibition》. Moreover, the list is helpful 
in quantitative and diachronic analysis of Moon Shin’s paintings, 
as it includes works that are either lost or its provenance are un-
known. In addition, Geunwon Kim Yong-jun(1904~1967)’s review1 
of Moon Shin’s second exhibition, which was held in 1949 at 
Donghwa Gallery, is an important reference to understand the 
artist’s early works since it was a sharp criticism coming from a 
critic who shared all sorts of emotions of that time. 

「Together with My Painting Life」 which was published in the 
newsletter of Korean residents in France in 1968, is the only re-
maining handwritten manuscript by Moon Shin from the 1960s. 
Episodes about Moon Shin’s life in ‘Château de Ravenel’ that 
began in 1961 and the day he saw ‘the first man on the moon’ 
on television in 1968 are assumed to have been written in the 
1970s. After the artist injured his back in 1973, he wanted to be 
prepared for inevitable changes that could happen to him and 
began to vigorously save artist notes, exhibition materials, and 
other administrative materials that could prove his growth as an 
artist. These archives are significant in a sense that it not only 
holds the personal history of Moon Shin, but also shows the 
status of the French art world and Korean modern art scene, as 
well as images of Korean artists at that time. Once Moon Shin 
returned to Korea in 1980, his wife Choi Sung-sook recorded his 
every move with VHS tape recorder.

As a result, Moon Shin hung a sign ‘Moon Shin Art Research 
Center’ in 1986 on the atelier next to his home, which was also 
used as the first research center he established to methodical-
ly study his art. Following the death of Moon Shin, Choi Sung-
sook opened the Moon Shin Art Research Center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on June 9, 1999. This center was not only a 
space to study the art of Moon Shin, but also served as a prec-
edent f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oonshin Museum, 
which have been established to complement the Masan Moon-
shin Art Museum. Later in 2004,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oonshin Museum opened its doors to the public, then in 2008, 
the museum held the Moon Shin Award for Writing and finished 
transferring the archives from Masan to the center, which made 

로 연구할 수 있는 최초의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문신 타계 후에 최성숙은 
1999년 6월 9일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연구소를 개소하였다. 이는 
마산 문신미술관과 상호보완하기 위한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 설립
의 전 단계였으며 문신의 예술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공간이었다. 
2004년 숙명여자대학교에 문신미술관을 개관하였고, 2008년엔 문신 
저술상 개최와 때맞춰 마산에 보관 중이었던 자료의 이관을 마쳐 본격적
인 미술연구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는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에서 문신의 역사와 관련한 모
든 형태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자료는 형태와 성격에 따라 친필 원고, 
전시자료, 미술관 서류, 간행물, 신문, 단행본, 연구자료, 슬라이드 필름과 
인화된 사진, 영상자료로 분류 되어 있다. 현재는 2021년 창단한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단’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
하여, 문신 예술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 장에서는 방대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문신 연보, 작품목록(유족

소장,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 소장,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소장, 국·공립 미술관 소

장), 그리고 위 단락 에서 언급한 자료 목록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Ⅴ장
은 그동안 문신의 예술세계를 연구함에 있어 자료 검색의 한계로 발생했
던 연구 범위의 제약이나 오류 가능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구성
하였다.

it a fully operating art research center.
Toda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oonshin Museum 

holds all types of archives related to the history of Moon Shin. 
The archives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its format and type; 
handwritten manuscripts, exhibition materials, art museum doc-
uments, publications, newspapers, books, research materials, 
slide film and photographs, videos. As part of the ‘Moon Shin’s 
1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Project Promotion Team’, which 
was founded in 2021, the center is currently working on an ar-
chive project to build a system that can provide the archives in a 
systematic manner to researchers studying the art of Moon Shin.

This chapter introduces chronology of Moon Shin, list of 
works (owned by the artist’s famil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oonshin 
Museum, Changwon 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and national and public 

art museums), which were compiled based on a massive amount 
of materials, as well as a list of archives, which were mentioned 
previously. Therefore, chapter Ⅴ is arranged to help broaden the 
limited scope of research or reduce the possibilities of errors 
that result from the restriction of searching archives, which has 
been a problem in the research of Moon Shin’s art world.

1	 “...내 나라의 현실과 내 나라의 자연에서 보고 듣고 느끼게 되는 현몽을 그의 예술인적 
관조를 통하야 구현하고 있다. ... 그의 바다는 안온한 바다가 아니라 바다에 걸고 생활
을 영위하는 이 가난한 나라 한민들에게 해소(海嘯)가 일고 광풍노도로 파선을 당하
고 난데없는 홍수가 나서 수없는 익사자가 생기고 공포에 떨며 구원을 기다리고 기한
에 떠는 조난군상이 있고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잃지 않으랴고 노도(怒濤)를 향하야 뛰
어드는 어부가 있고 사체를 떠메고 육지로 발을 옮기는 가엾은 가족이 있다. 군(君)의 
제재는 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물을 끌어당기는 군상이 있고 승리를 환희하는 소 씨
름판이 있고 폭우 직전의 해경(海景)이 있고 농촌생활을 직사(直寫)하는 「지개」만 그린 
풍경이 있고 정물로는 애틋한 정취를 담은 딸기가 있을 뿐 군의 그림과 조각에는 화려
함도 없고 사치함도 없고 극히 평평범범(平平凡凡)한 우리 민족이 나날이 보고 느끼고 
당하고 하는 길바닥에 깔려 있는 소재이건만 이러한 평범한 소재들이 문군의 화면(畵
眠)에 여과(濾過)될 때 다른 어느 작가에게서도 느낄 수 없는 실감이 그대로 관자(觀者)
의 심금을 따려 울리기도 하고 탄식케도 하는 것이다.” 근원 김용준, 「혜성같이 빛나는 
그의 개인전을 보고」, 1949. 

1	  “...through his intuition as an artist, he makes the real world and nature 
of my country that I see, hear, and feel in a dream, a reality. ... His sea is 
not a calm one, but a sea in which tidal bores occur to the Korean people 
of this poor country, who depend on the sea to make a living; ships are 
wrecked due to heavy wind and turbulent waves; people drown and wait 
for help in fear because of sudden flooding; a group of people in distress 
are shivering in the severe cold; a fisherman who leaps into the turbulent 
waves to save his ship which is his only asset; a poor family carrying dead 
bodies to the shore. The sanctions imposed by the Moon Shin does not 
end here: there is a group of people pulling a net; cheers for the winner at 
a bullfighting; a seascape right before the storm; a landscape painting of 
an 「A-frame 」 that depicts rural life; a still life painting of strawberries that 
gives out a loving atmosphere. There is no glamour or extravagance in 
the Moon Shin’s paintings and sculptures, but extremely normal subjects 
that are laid out on the streets, where our people see, feel, and suffer 
everyday. When ordinary subjects like these are filtered through the 
canvas of Moon, there is a certain feeling, which cannot be found in any 
other artist, that not only touches the heart of the viewer, but also draw 
sighs from the viewer.” Geunwon Kim Yong-jun, 「After Seeing His Private 
Exhibition that Shined Like a Comet」, 1949. 

도판 4 2022년.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 자료실.
Image 4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oonshin Museum’s Archive Room, 
2022.

도판 1 1948년 개최한 《제1회 문신양화개인전 》리플릿(복제본) 중 일부.
Image 1 Part of the leaflet of Moon Shin’s 《 First Solo Exhibition》 in 1948(copy). 

도판 2 1948년 개최한 《제1회 문신양화개인전 》 리플릿(복제본) 중 일부.
Image 2 Part of the leaflet of Moon Shin’s 《 First Solo Exhibition》 in 1948(copy).

도판 3 1986년 문신미술연구소.
Image 3 Moon Shin Art Research Center,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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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생산연도 유형 수량(쪽)

0001 재불 한인 회보에 게재된 “나의 화생활과 더불어” 1968 회보 2

0002 재불 한인 회보 원고 1960년대 후반 원고 5

0003 재불 한인 회보에 게재된 “Y兄에게” 1968 회보 2

0004 球體와 半球體의 構成體 원고의 제목 1969 메모 1

0005 2천년대의 사장미술관 1970 원고 40

0006 2천년대의 사장미술관 1970 원고 1

0007 2천년대의 사장미술관 1970 메모 3

0008 2천년대의 사장미술관 1970 메모 14

0009 2천년대의 사장미술관 1971 원고 32

0010 2천년대의 사장미술관 1971 메모 3

0011 2천년대의 사장미술관 1971 메모 5

0012 김상문이 보낸 편지 1972 편지 3

0013 화우 당켕에 관해서 1971 원고 2

0014 그리스 조각가 스크라보스에 대하여 1971 원고 1

0015 조각 심포지움에 참여한 작가 오브랭에 관해서 1971년 추정 원고 3

0016 조각 심포지움에 참여한 작가 오브랭에 관해서 1971년 추정 원고 3

0017 1969년 조각심포지움(바카레스)에 참석작가 오데로의 
작품 파손 소송 사건과 에딧뜨의 살해사건에 관한 충격

1971 원고 5

0018 디스카를 차로 데려다 주며 1971 원고 1

0019 철재조각가, 부디리스에 대해 1971 원고 3

0020 쟝 필립 랑끌로스에 관하여 1971 원고 2

0021 알수 없는 원고 1970년대 메모 7

0022 사장미술관과 기타 에피소드에 관한 내용 1970년대 메모 2

0023 ‘국제조각 심포지움에 참가한 한국인’ 원고를 
동아일보에 보내며 게재헤 줄것을 청탁 하는 편지

1971 편지 2

0024 유감독과 삼엘 1970년대 원고 7

0025 아르꽁딱전에 작품 3점을 출품했음(흑단작품)-
‘국제조각심포지움에 참가한 한국인’ 원고 참고

1971 원고 3

0026 포르 바카레스 조각심포지움의 ‘토템’에 대한 제작 메모 1971 - 1972 메모 3

0027 ‘국제조각 심포지움에 참가한 한국인’ 원고 원본 1971 원고 42

0028 존 크라븐 그룹전 1971 원고 2

0029 조경희 여사에게 1971 편지 12

0030 조경희 여사에게 1971 편지 7

0031 이혼의 쓸쓸한 마음을 표현한 메모 1971 메모 1

0032 친구 최운에게 1971 편지 5

0033 리아 그랑빌러 화랑 오픈에 관하여-화상으로서의 역할 1971 원고 1

0034 한국 화단에 대하여 1970년대 원고 4

0035 스위스 바젤 아트페어 참가 1971 원고 12

 

1. 친필원고

1권

 3권

4권

5권

2권

번호 제목 생산연도 유형 수량(쪽)

0036 리아 그랑빌러 갤러리에 오픈 참석자에 대해 1971 메모 1

0037 선과 구로 이루어진 작품, ‘라 후루미’ 작품 분실 1970년대 메모 2

0038 사장미술관 작가에 대해, 몽따르지스 국제미술제 소개 1971 원고 4

0039 자동차 사고에 대한 간단한 메모 1972 메모 2

0040 현대시립미술관 광장에 전시한 작품 ‘Trinite(삼체)’ 1972 원고 2

0041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1972 메모 2

0042 한국 현대화단에 대하여 1972 메모 13

0043 Grand et Jeunes d’Aujourd'hui 전시작품 소개 1972 원고 2

0044 국제화단 파리의 생명 1972 원고 14

0045 국제화단 파리의 생명(복사본) 1972 원고 14

0046 국제화단 파리의 생명 1972 메모 14

0047 에밀졸라의 작품 1970년대 메모 1

0048 문신 선생님 자필로 작성한 약력 1973 원고 8

0049 허리 부상을 알리는 편지 메모 1973 메모 2

0050 이효익 사장(삼익피아노)에게 1973 편지 1

0051 불어를 배우지 못한 자책의 변 1973 원고 9

0052 드미드링코의 시-문신 작품에 대한 헌사 1973 메모 1

0053 씨즈롱 여사의 문신 작품에 대한 연구 1970년대 원고 3

0054 최덕휴가 보낸 편지 1970년대 편지 2

0055 라브넬성 S의 도작 1973 원고 5

0056 뤽삘의 ‘문신론’ 1973 원고 2

0057 라브넬성 S의 도작 사건에 대하여 1973 원고 11

0058 조선일보 문화부장에게 편지 1973 편지 1

0059 지중해의 회화 비엔날레에서 김창열 선생께 참가해 
주기를 의뢰하는 편지 (불어)

1975 편지 1

0060 에르민 샤스따네 그로가 문신에게 보낸 안부 
편지(불어)

1970년대 후반 편지 1

0061 이부장에게 보내는 편지 1974 편지 1

0062 문신이 파리 5대 살롱에 참가 한다는 내용 1974-1975 원고 2

0063 예술의 의미에 대한 짧은 노트 1972 메모 3

0064 안선생(윤봉)(창원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에게 자신의 
약력과 작업 현황을 통고하는 편지

1975 편지 5

0065 백건우父에게 백건우와 윤정희의 결혼에 대한 충고의 
편지

1975 편지 11

0066 하인두 선생에게 귀국전 준비와 사모님 도불을 위한 
서류의 도움을 주겠다는 편지

1975 편지 16

0067 인두형에게 1970년대 편지 5

0068 박형에게 1976 편지 3

0069 진화랑 유진 대표가 보낸 편지(테헤란에서 보냄) 1976 편지 1

0070 김수근씨가 보낸 편지(테헤란에서 보냄) 1976 편지 1

0071 귀국전을 위해 귀국하기 전 친척에게 보내는 편지 메모 1976 메모 1

0072 작품과 자연에 대한 단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

1976 원고 1

0073 사장미술관 전시에 대해 1970년대 원고 1

0074 진화랑 귀국전 서문 1976년 메모 1

0075 진화랑 귀국전을 위하여 작성한 약력 1976 원고 14

0076 계간 미술 겨울호에 게재된 ‘살롱 드 메 지상전’ 1976 원고 2

0077 계간 미술 겨울호에 게재된 ‘살롱 드 메 지상전’ 1976 원고 5

0078 박재규(상미회 회장) 선생께 보내는 편지 1976 편지 4

0079 한국 화단의 작가 1977 원고 2

번호 제목 생산연도 유형 수량(쪽)

0080 진화랑 귀국전시에 전시할 작품에 대하여 1976 원고 2

0081 마산 귀향전을 위한 작품운송과 고국에서의 환영 1976 원고 7

0082 마산 귀향전을 위한 작품운송과 고국에서의 환영 1976 원고 9

0083 하인두에게 보내는 편지(유병엽에 대한 내용) 1977 편지 9

0084 유씨(유병엽)에 대한 메모 197? 메모 1

0085 유병엽이 보낸 편지 1977 편지 3

0086 유병엽이 보낸 편지 1977 편지 2

0087 백건우 아버지에게 보내는 안부 편지 1977.8.13 편지 2

0088 육영수 여사에게 작가로서 본인을 소개하는 내용의 
편지

1977 편지 3

0089 최재섭에게 보내는 편지 1977 편지 1

0090 노화가 L(이응로)에 대하여 1977 원고 3

0091 판화가 이항성 선생의 작품에 대한 감상 1977 메모 2

0092 귀향시 진주 여행에 대한 감상과 남관 선생에 대하여 1977 원고 4

0093 종이 양면을 사용
한면은 하인두 선생께 쓰는 글
뒷면은 파리 생활이야기 (15-25)

1970년대 원고 22

0094 딸 장연에 대한 걱정을 표현한 편지 1970년대 후반 편지 5

0095 딸 장연이를 파리로 데려오고 싶다는 내용 1977 편지 2

0096 프레떼(Fretay)작업실 묘사 1977 메모 2

0097 1976년 계간미술 겨울호에 게재된 《살롱 드 메》 
지상전을 간추린 내용

1976 원고 2

0098 EXPO67 박람회에 관하여 (몬트리올 만국 박람회) 1970년대 메모 2

0099 화가 도상봉 선생이 말하는 문신 1970년대 메모 2

0100 내 집에 둔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1970년대 메모 2

0101 제작 메모 1970년대 메모 2

0102 우리의 현대미술의 본체는 고전음악에서 유래됨 1970년대 원고 3

0103 우리 문화의 현대성 1970년대 원고 5

0104 전통에 대하여 1970년대 메모 1

0105 시인 정지한과의 일화 1970년대 메모 2

0106 네오 쉬르레알리즘 정의와 리아 그랑빌러의 메모 1970년대 메모 1

0107 전통적 현대미술 1970년대 메모 1

0108 칼은 사내의 심볼인가 1970년대 원고 11

0109 화상에 대하여, 작품에 대하여 1970년대 메모 2

0110 1976 귀국전 당시 인터뷰 질문 1976 메모 1

0111 국제전의 폐단 1970년대 메모 2

0112 파리는 단순히 향락의 도시가 아니다 1970년대 원고 12

0113 이것은 지난 고대가 남기고… 1970년대 메모 1

0114 작품 판매에 대한 기쁨 1970년대 메모 1

0115 여러가지 메모 1970년대 메모 7

0116 파리화단의 독창성 1970년대 원고 2

0117 문신선생의 명함 1970년대 초 명함 1

0118 삼천포 모래실 이야기와 남해대교 건설에 대하여 1970년대 원고 2

0119 바젤아트페어 전시에 대하여 1970년대 원고 3

0120 토템 제작 이후 구축적 조각으로의 전환 1970년대 초 원고 2

0121 미쉘 튜오(Michel Thuault)와 
마이양(Maillant)의 문신 작품에 대한 의견

1970년대 초 메모 1

0122 한국의 고대 예술과 서구의 고대예술 1970년대 메모 11

0123 트우와(Troyes)시 전시에 대하여
주영씨의 성격

1970년대 메모 2

 

번호 제목 생산연도 유형 수량(쪽)

0124 자신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강조 1970년대 원고 1

0125 파리 화단에서는 K작가보다 L작가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음

1970년대 원고 1

0126 남해대교 건설 대한 생각 1970년대 원고 1

0127 김수근 선생에게 남해대교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는 
내용

1970년대 초 원고 1

0128 우리 민족이 정신적 긍지를 가져야 한다 1970년대 초 원고 1

0129 이선생께 1970년대 초 원고 3

0130 이부장에게 1970년대 초 원고 1

0131 1971 바젤아트페어 전시 작품 설명 1970년대 초 원고 26

0132 작품에 대한 수상은 경멸의 대상 1970년대 초 원고 1

0133 한국 작가들의 카탈로그를 통하여 작품을 본 느낌 1970년대 초 원고 2

0134 동양인의 독자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1970년대 초 원고 1

0135 선화랑 김창실 여사에게 자신의 작품 ‘꽃(?)’이 
도난되었던 작품이라고 알리는 내용

1970년대 원고 9

0136 메모 1970년대 메모 7

0137 1.파리 화단에서 화랑의 중요성
2.유럽 화단의 조각계

1970년대 원고 8

0138 1968년 TV로 인간이 최초로 달착륙한 장면을 본 느낌 1968 원고 3

0139 우리민화와 서구의 나이브 계통의 작품과의 비교 1970년대 원고 1

0140 전통의 독창성 1970년대 원고 12

0141 작품 <하늘>과 C형과의 일화 1970년대 원고 4

0142 프랑스 사원에 대하여 1970년대 원고 3

0143 파리 화상에 대하여, 전통의 중요성 1970년대 메모 3

0144 아들 장철의 공책 필기 1970년대 메모 4

0145 파리시대 -창작품에 대한 메모 1970년대 원고 6

0146 《살롱 드 메》를 통해서 보는 파리 화단 경향 1970년대 원고 2

0147 민족마다의 예술의 독창성
아프리카 원시미술

1970년대 원고 5

0148 작가 최운이 문신에게 보내는 편지 1970년대 편지 3

0149 제작 정신의 참신함이 결여 1970년대 원고 1

0150 폭행 사건에 대하여 1970년대 메모 1

0151 파리 현대 화단 1970년대 원고 1

0152 파리 현대 화단 1970년대 원고 2

0153 미술과 여성 1970년대 원고 14

0154 작가 하인두가 문신에게 보낸 편지 1979 편지 4

0155 작가 정상화 선생에 대하여 1970년대 원고 6

0156 N씨가 문신 선생 작품을 모방하고 있음을 밝히는 내용 1970년대 원고 1

0157 아프리카 무용의 특징 1970년대 원고 2

0158 조경희에게 작가 하인두의 소식을 전함 1978 편지 23

0159 최성숙이 『화랑』 지에 기고한 원고 1979 원고 4

0160 ‘아시아 - 공론’ 화보를 우송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김자 선생께 전함

1977 편지 6

0161 문공부 장관에게 1977 편지 1

0162 외무부 장관에게 1977 편지 5

0163 예술의 빈곤성 1979 원고 1

0164 예술작품에서 테크닉 1970년대 원고 1

0165 수신인 미상의 편지 초고 1970년대 메모 1

0166 작업실 풍경 1979 원고 3

0167 친애하는 조여사에게 1978 편지 2

0168 우리나라 화단에 대해 1979 원고 1

0169 최성숙이 필사한 『화랑』지에 게재된 문신의 원고 1979 원고 3

번호 제목 생산연도 유형 수량(쪽)

0170 평소에 쉴새 없이 작품 제작에 몰두해야 함 1970년대 원고 4

0171 매너리즘에 대한 생각 1979 원고 1

0172 『화랑』지에 게재된 문신의 원고 초안 1979 원고 2

0173 『화랑』지에 게재된 문신의 원고 초안 1979 원고 4

0174 『화랑』지에 게재된 문신의 원고 초안 1979 원고 2

0175 박정희 대통령에게 재불 한국 예술인의 긍지를 표현한 
편지 초안

1978 원고 29

0176 작품 제작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 1979 메모 3

0177 박선생께 보내는 편지중 일부 1978 편지 2

0178 현대화랑 박명자 여사께 1978 편지 1

0179 하인두 부인 유여사에게 1978 편지 7

0180 조각가 오종욱이 문신에게 보내는 편지 1979 편지 3

0181 작품 형상에 대한 설명 1970년대 메모 2

0182 작품 형상에 대한 설명과 바젤아트페어의 헤프닝 1970년대 원고 4

0183 시메트리 설명의 부분 1970년대 원고 1

0184 대통령에게 유병엽의 프랑스 행을 막아달라는 편지 
초안

1977 편지 3

0185 대통령에게 유병엽의 프랑스 행을 막아달라는 편지 
초안

1977 편지 2

0186 배성희에게 보낸 카드 1978 편지 1

0187  『화랑』 게재된 ‘나의 제작 메모’ 1979 원고 15

0188 탁자 1979 원고 9

0189 작품 <개미>에 대하여 1979 원고 1

0190 동료 작가의 파리 퐁피두 미술관 방문에 대하여 1979 원고 1

0191 조각은 여성에게 더욱 적합하다 1979 메모 1

0192 수신인 미상의 편지 1970년대 편지 9

0193 작가 강국진이 보내는 편지 1979 편지 2

0194 최성숙에게 보내는 편지 1979 편지 3

0195 근원 김용준의 「문신군의 예술」 : 문신 필사본 연도 미상 원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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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6 나에게 슬픔 : 충절의 바다와 남해대교 1970년대 원고 4

0197 화우 K의 평론가 H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대하여
미국과 프랑스 미술 비평의 역할

1970년대 원고 2

0198 김창열의 결혼식
김창열이 평론가 H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언급
미국과 프랑스 미술 비평의 역할

1970년대 원고 9

0199 미국과 프랑스 비평가에 대하여 1970년대 원고 2

0200 작가는 그들의 풍토를 작품에 반영한다는 내용 1970년대 메모 2

0201 올바른 작가의 자세 1970년대 메모 5

0202 허리 부상이 만성적인 신경통으로 진행됨 1970년대 메모 4

0203 대한민국 침략의 역사 1970년대 메모 2

0204 작품과 작가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 1970년대 메모 9

0205 박형에게 보내는 편지 초안 1970년대 편지 1

0206 박형에게 보내는 편지 초안 1970년대 편지 1

0207 수신인 미상의 편지 1970년대 편지 6

0208 1967년 전시회 후 폭행 당했던 상황 1970년대 메모 7

0209 예술론 1970년대 메모 1

0210 딸 장옥에게 보내는 편지 1970년대 편지 2

0211 구체(球體)란? 1964 편지 2

0212 예술 작품이란 자연의 형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내용 1970년대 원고 1

0213 작품세계에 대하여 1970년대 원고 7

0214 전위적인 예술과 자기 세계를 즐기는 예술 1970년대 원고 2

6권

7권

8권

9권

번호 제목 생산연도 유형 수량(쪽)

0215 전통과 현대작품, 서구 전통의 모방
창고 도장(塗裝) 작업에 대한 일화

1970년대 메모 20

0216 현대 작품의 근원 1970년대 메모 1

0217 서구 현대미술 1970년대 메모 3

0218 국내 귀향전 작품 중 대부분이 고국에 소장 1977 메모 1

0219 고향 마산에서의 정기적인 전시를 희망함 1970년대 메모 2

0220 룩셈부르쿠 공원 1970년대 메모 1

0221 룩셈부르쿠 공원에서 노인의 죽음 1970년대 메모 1

0222 한국 화단의 특징 1970년대 원고 2

0223 송부장께 1975 연하장 1

0224 1976년 귀향전 준비 1970년대 메모 1

0225 본인 성격에 대해 1970년대 메모 3

0226 박형에게 1970년대 편지 1

0227 딸에게 쓴 편지 1970년대 편지 1

0228 지난날에 대한 회상 
아버지의 일본행

1970년대 메모 2

0229 아버지의 온실 1970년대 메모 3

0230 수신인 미상의 편지 1970년대 편지 4

0231 중국 고 미술 전시회 1970년대 메모 2

0232 전쟁과 같은 삶 1970년대 메모 1

0233 현대미술에 대한 감상 키네틱 아트 1970년대 메모 7

0234 일본 문화 (게다, 철도 개통) 1970년대 메모 2

0235 미술의 다양한 양식 1970년대 메모 8

0236 IRA 에게 1960년대 후반 편지 2

0237 현재 미술관 터의 기초 연도 미상 메모 1

0238 짧막한 메모 1970년대 말 메모 4

0239 고향 마산에서의 창작활동을 고집하는 이유 1980년 메모 2

0240 예술의 독창성 
피카소 작품가가 높은 이유는 독창적이기 때문

1970년대 메모 6

0241 작품의 격 1970년대 메모 1

0242 인생 여정에 대한 감상 1970년대 메모 2

0243 추상화에 대해 1970년대 메모 1

0244 미니멀 아트 1970년대 메모 1

0245 불어 공부 노트 1970년대 메모 7

0246 젊은 작가들의 작품제작에 임하는 태도 1980년대 메모 4

0247 조각에 관심을 갖게된 동기 1970년대 원고 5

0248 짧막한 메모 연도 미상 메모 1

0249 마음의 공해 연도 미상 메모 1

0250 진영, 밀양에서 도장과 간판 작업을 다님 연도 미상 원고 3

0251 국가 번영과 문화 강국에 대하여 연도 미상 메모 1

0252 우리 문화재와 서구문화재 비교 연도 미상 원고 1

0253 짧막한 메모 연도 미상 메모 3

0254 짧막한 메모 연도 미상 메모 1

0255 짧막한 메모 연도 미상 메모 2

0256 자연은 선생 1970년대 원고 3

0257 자연은 선생 1970년대 원고 3

0258 바젤 아트페어에 관한 글 1970년대 원고 4

0259 노인의 죽음 1970년대 원고 1

0260 김수근에게 1970년대 편지 6

0261 입체주의 작가와 경향 1970년대 원고 4

0262 쿠르베의 낙선전 1970년대 메모 1

0263 작품 <광풍노도>(1946) 와 <농부와 황우>(1966) 1970년대 원고 1

0264 <이과회> 낙선 1970년대 원고 5

0265 짧막한 메모 1970년대 메모 1

0266 해룡사 주인과의 일화 1970년대 메모 1

0267 화랑의 홍보 1970년대 메모 1

0268 파리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을 결정한 후 심정을 
토로

1980 메모 3

0269 김겸에 대하여 연도 미상 메모 2

0270 성덕암의 미술관 부지 침해를 호소하는 진정서 1980 진정서 3

0271 짧막한 메모 1970년대 메모 5

0272 김진옥(남관 부인)이 문신에게 1969 편지 1

0273 조경희에게 보내는 편지 1976 편지 1

0274 송선생에게 1970년대 편지 2

0275 송선생에게 1980 편지 3

0276 송사장에게 1980 편지 1

0277 최선생님 1970년대 후반 편지 3

번호 제목 생산연도 유형 수량(쪽)

0278 「돌아본 그 시절」 초고 1981 원고 78

0279 「돌아본 그 시절」 초고 1981 원고 4

0280 「돌아본 그 시절」 초고 1981 원고 31

0281 「돌아본 그 시절」 초고 1981 원고 4

0282 「돌아본 그 시절」 원고 중 ‘나의 출생으로부터’ 1981 원고 2

0283 「돌아본 그 시절」 초고 1981 원고 4

0284 친구 서두환군과의 우연한 재회 1981 원고 11

0285 「돌아본 그 시절」 원고 중 ‘축제’ 부분 1981 원고 6

0286 「돌아본 그 시절」 원고 중 ‘소싸움’ 1981 원고 2

0287 「돌아본 그 시절」 원고 중 ‘개미’ 1981 원고 1

0288 어린 시절 일화 1981 원고 3

0289 어린시절 담배를 피우게 된 동기에 대해 1981 원고 2

0290 어린 시절 일화 1981 원고 5

0291 1940-1950년대 한국 화단 1981 원고 4

0292 어린 시절 일화 1981 원고 4

0293 작품에 대해 1981 원고 2

0294 전통 문화 정신 1981 원고 5

0295 자전거 사고에 대한 일화 1981 원고 2

0296 16세에 영화 사업에 대한 일화 1981 원고 1

0297 자동차 외형 복원 일을 하다 1981 원고 1

0298 네온사인 도안 업무를 맡다 1981 원고 1

0299 어린 시절 일화 1981 원고 9

0300 어린 시절 일화 1981 원고 3

0301 해룡사 일화 1981 원고 4

0302 서구인과 동양인의 작품 성격에 대해 1981 원고 1

0303 도일(度日) 당시 심경에 대해 1981 원고 1

0304 아버지에 대한 일화 1981 원고 1

0305 렘브란트 작품에 대해 1981 원고 1

0306 영화 사업
영화 간판 대금 사기 사건
목단강행 제의를 받음

1981 원고 3

0307 영화 사업 1981 원고 2

0308 자전거 사고 일화 중 일부 1981 원고 3

0309 할머니와의 생활
룩셈부르크 공원에서 노인의 죽음

1981 원고 2

0310 문신의 아내 최성숙씨가 「돌아본 그 시절」 원고를 
발췌하여 필사

1981 원고 5

0311 라브넬 성 보수 작업하던 시절 1981 원고 2

0312 심수관- 도공 이야기 1981 원고 7

0313 문신 어머니와 아버지의 첫 만남 1981 원고 3

0314 여수 오동동에서 1981 원고 2

0315 청마 유치환과의 일화
작품 <광녀> 이야기 

1981 원고 9

0316 도불을 위한 여권 수속과 정성채와의 만남 1981 원고 7

0317 일본 밀항 1981 원고 2

0318 「돌아본 그 시절」 초고 1981 원고 2

0319 반 고흐에 대하여 1981 원고 1

0320 현대미술이란 1981 원고 1

0321 큰고모 병간호와 죽음 1981 메모 4

0322 영화 사업에 대한 일화 1981 원고 2

0323 큰고모 병간호와 죽음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인상

1981 원고 4

0324 샤갈과 아뜰리에 라 루슈 1981 원고 7

0325 채화 제작 배경 1981 원고 4

0326 16세 일본 밀항 전 병원에서의 일화 1981 원고 2

0327 마산에 문화 시설 건립의 당위성 1981 원고 2

0328 예술에 대한 생각 1981 원고 3

0329 유년시절 일화 1981 원고 17

0330 장승포 여관에서 본 소녀의 이야기 1981 원고 1

0331 1938년 밀항 중 느꼈던 감정 1981 원고 3

0332 어린시절 장사에 대한 생각
자전거 사고

1981 원고 3

0333 예술성의 밑거름 1981 원고 1

0334 아버지에 대한 일화 1981 원고 2

0335 밀양에서 도장작업 일화 중 일부 1981 원고 1

0336 15세에 일어났던 일 1981 원고 7

0337 우리의 옛 문화에 대해 1981 원고 1

0338 작품 <바다>, 목각부조<어부>, <생선> 등 작품의 모티브 1981 원고 1

0339 어머니와의 일화
어린시절 간판 그림을 감상했던 경험 

1981 원고 3

0340 유년시절 일화 1981 원고 9

0341 일본 체류시 아뜰리에 1981 메모 1

0342 모래실 1981 메모 1

0343 라브넬 성 보수 작업하던 시절 1981 메모 1

0344 2차 도불 1981 메모 1

번호 제목 생산연도 유형 수량(쪽)

0345 예술의 역사 1970년대 메모 1

0346 토지 문제 관련 1970년대 메모 1

0347 한국과 프랑스에서 작품에 대한 다른 평가 1970년대 원고 1

0348 전통 예술 1970년대 원고 1

0349 전통
민족의 예술감각 계승

1970년대 원고 4

0350 작가의 자세 1970년대 원고 1

0351 전통/ 민족의 예술감각 계승 1970년대 원고 1

0352 명절 축제 1970년대 원고 1

0353 자연의 순리 1970년대 원고 2

0354 안실장에게 1970년대 편지 4

0355 박선생에게 1970년대 편지 2

0356 피카소와 렘브란트 작품에 대하여 1970년대 메모 4

0357 미술관 건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음 1980년대 초반 원고 4

0358 초현실주의 작품 설명 1970년대 메모 1

0359 전통과 유물 1970년대 메모 10

0360 1940년대 작품들의 소장처에 대해 1970년대 원고 3

0361 1940-1950년대 작품 목록 연도 미상 원고 2

0362 전통계승 1977 메모 2

0363 여행은 모험과 함께 1970년대 원고 9

0364 문신 선생의 사촌 문행길 선생의 ‘세우화학공업사’ 
개업식 안내장

1982 안내장 1

0365 문신미술관 건립의 이유 1982-1983 원고 9

0366 주한 프랑스 문정관에게 1982 원고 1

0367 교각 형태 메모 연도 미상 메모 1

0368 동서양의 문화 비교 연도 미상 원고 8

0369 카탈로그 제작을 위한 작품과 사진 배치 설명 1970년대 원고 5

0370 프랑스에서 작업하는 작가들 1970년대 원고 3

0371 지방신문 통패합의 의의 연도 미상 메모 7

0372 현대미술에 대한 간략한 메모 1970년대 메모 1

0373 마산종합운동장 환경조형물 건립에 선정되지 못함 1982 원고 3

0374 로댕과 그의 작품 연도 미상 원고 32

0375 조경희가 보낸 편지 1983 편지 1

0376 한국 현대 미술계 비판 연도 미상 원고 8

0377 조각물을 중심으로 한 인조호수와 그 환경 1982 원고 1

0378 수중 조각의 의미
창작을 하는 마음

1982 메모 3

0379 경남신문사 신사옥 개관 기념 축사 1982 원고 4

0380 경남 전국체전 인사말 1982 메모 2

0381 여러가지 사고에 대한 내용
미국에서의 초대전을 거절

1980년대 메모 3

0382 경남도청 전시 작품 제목 <화(和)> 친필 1984 원고 1

0383 돝섬에 설치한 작품 <평화> 좌대에 정목일 선생의 글을
김영갑 선생이 씀 

1984 원고 1

0384 어린 시절 경험이 작품에 반영 연도 미상 원고 2

0385 방송 인터뷰 원고 1980년대 원고 3

0386 마산 종합운동장 환경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1982 원고 10

번호 제목 생산연도 유형 수량(쪽)

0387 작품 모방에 대하여 1980년대 원고 12

0388 젊은 작가들의 창조와 모방 1980년대 원고 7

0389 전시 축사 1980년대 메모 5

0390 창작에 있어 그 표절과 모방에 대하여 1980년대 원고 1

0391 서울신문에 게재된 “아쉬운 작가 정신(창조와 모방)” 1986 원고 10

0392 시 당국의 비협조적 태도에 재단법인 건립 추진 중단을 공표 1984 원고 7

0393 미술관은 재단법인화 할것임 1984-1985 메모 1

0394 <화 (和)(concorde)> 작품 건립 제의서 1984 원고 1

0395 돝섬에 건립된 작품 <평화>에 대하여 1984 메모 2

0396 돝섬에 건립된 작품 <평화>에 대해여 1984 메모 3

0397 6·25 이전 미술관 터에 건물을 짓던 상황 1980년대 메모 2

0398 돝섬에 건립하는 작품 <평화> 개막식 인사말 초안
초대장 1매

1980년대 메모 3

0399  ‘양’씨와 미술관 부지에 대해 분쟁 1980년대 원고 19

0400 미술관 건축 과정 대해 1980년대 메모 5

0401 고향 마산에 미술관을 건립하는 이유에 대해 1980년대 메모 7

0402 미술관 부지 양도에 관한 진정서 1984 원고 1

0403 미술관 진입로에 옹벽을 세우고 하수도 시설까지 
완료한 처사에 대한 진정서

1984 원고 9

0404 중앙미술대전 심사평을 위한 작품 심사노트 1986 메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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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중앙미술대전 심사평 원고 1986 원고 8

0406 서울신문에 연재한 “고임돌 : 문화의 지방분산” 기사 1986 신문
연재

1

0407 미술관 사진 설명 1980년대 메모 1

0408 미술사학자 시즈롱 여사의 가족 1980년대 원고 17

0409 서울 신문에 게재된 ‘어느 프랑스 가족’ 원고 1986 메모 5

0410 작가의 자세 1980년대 매모 1

0411 작품의 아름다움 1980년대 원고 1

0412 작가의 말 1980년대 원고 1

0413 고향 마산에서 작업을 하는 이유 1980년대 메모 2

0414 작품 사이즈 1980년대 메모 1

0415 선화랑 방문에 대한 메모 연도 미상 메모 1

0416 경상남도 미술대전 심사평 원고 1986 원고 33

0417 경상남도 미술대전 대회사 1987 원고 12

0418 문신 선생이 작성한 불어 약력 1986 원고 1

0419 문신미술관 재단화 하겠다는 의도의 메모 1986 메모 2

0420 문신미술관울 재단법인으로 건립하겠다는 의지 1986 메모 4

0421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공간 건립 1986 메모 1

0422 재단법인 문신미술관 설립총회 초안 1986 설립
총회서 
초안

6

0423 어린시절 이야기 일부 1980년대 메모 1

0424 미술관 정지작업에 따른 알림 메모 1980년대 메모 2

0425 이병주 작가에게 전시 서문 부탁 1986 편지 1

0426 �z청년 미술 연합전�{ 원고 초안 1987 원고 10

0427 �z청년 미술 연합전�{ 인사말 1987 메모 2

0428 경상남도 기(旗)의 상징 1987 원고 1

0429 샤갈에 대해 1980년대 메모 4

0430 나의 버릇, 몸살을 피하는 방법 1980년대 원고 2

0431 자연과 인간 1980년대 메모 3

0432 노천 전시 1980년대 메모 2

0433 고임돌 : 예술가의 고유세계 1986 원고 6

0434 Cardenas 카르데나스 에 대해 1980년대 원고 4

0435 Cardenas 카르데나스 서울전에 대해 1987 메모 2

0436 Cardenas 카르데나스와 그의 작품 ; 
한국화랑의 �z문신·카르데나스 2인전�{ 즈음

1988 메모 10

0437 Cardenas 카르데나스(문신과 2인전)의 조각전에 부쳐 1988 원고 2

0438 국제 올림픽 조각전 1988 원고 7

0439 <올림픽 1988> 작품 개요 1988 작품 
개요

1

0440 올림픽 조각 심포지움 1988 메모 1

0441 <올림픽 1988> 조각 설명 1988 메모 1

0442 유럽 전시 운송비 1980년대 후반 메모 1

0443 현대조각 심포지움 1988 원고 17

0444 올림픽 조각에 대한 시 1988 시 2

0445 올림픽 기념 야외조각과 스포츠 박물관 1988 메모 11

0446 바카레스 야외미술관과 로마제국 1980년대 메모 1

0447 88올림픽 조직위원장님께(박세직) 1988 편지 8

0448 국제작가의 선정 1987 또는 1988 원고 2

0449 올림픽 공원의 <올림픽의 조화> 작품 관리에 대한 
건의서

1988 편지 2

0450 인간 카르데나스와 그의 작품 1988 원고 14

ÊVä� ÕêÈw�� Î«Î~Ó¾Á’ Ôîãã ÏæÅ—�	Ø‹�


0451 <하늘을 나는 꽃> 작품 설명 1990 원고 1

0452 <비상> 작품 설명 1990년대 초반 원고 1

0453 <결실> 작품 설명 1990년대 초반 원고 5

0454 작품 설명 1990년대 초반 원고 3

0455 유럽 순회전을 시작하며 신문사 문화부장들에게 편지 1990 편지 1

2È2Ç�U

0456  �~Les Cahiers de la peinture 레 꺄이에 드 라 뼁뜌르�• 
(1990.3)誌 게재된 문신 특집기사 번역의 부분

1990 원고 2

0457 파리 아트센터 개인전과 유럽 순회전 개최 동기 1989 메모 11

0458 유럽순회전 자그레브 전시에 관한 설명서 1990 원고 6

0459 마산 설경에 대한 감상 1990년대 초반 메모 6

0460 자그레브 미술관장에게 1991 메모 3

0461 송하화랑 카탈로그 편집요강 1991 메모 3

0462 파리아트센터 회고전에서 메모 1990 메모 2

0463 윤희창이 문신에게 보내는 편지 1991 편지 1

0464 올림픽 조각공원 A 지역 작품들 이전계획에 대한 
이의서

1992 이의서 4

0465 이시우 선생으로부터 온 번역물을 우송했음을 알리는 
편지

1992 편지 1

0466 브로슈어 인사말 1991 원고 3

0467 부다페스트 역사 박물관 전시 도록 초안 1991 원고 45

0468 신두병 대사님께 1991 편지 3

0469 작품에서 기법에 대하여 1991 메모 1

0470 Soric 관장님(사라예보 미술관 관장)께 1991 편지 2

0471 Soric 관장님(사라예보 미술관 관장)께 1991 편지 2

0472 자크 도파뉴씨에게 1992 편지 1

0473 친애하는 도파뉴 내외 분께 1992 팩스 1

0474 임윤영(임교수에게)씨에게 : 쉐뉴 운송회사에 관한 상의 1992 팩스 2

0475 작품의 형태에 대한 생각 1990년대 초반 메모 7

0476 친애하는 불한(佛韓)협회장님께 1990년대 초반 편지 4

0477 김영삼 대통령에게 편지 초안 1992 편지 2

0478 미술관 工期 연기 신청서 1992 메모 2

0479 인터뷰 질문지 1990년대 초반 메모 3

0480 �~Profils(프로필) �•誌의 끌로드 도르발(Claude 
Dorval) 글 ‘문신(Moon Shin)’ 

1992. 8월호 원고 2

0481 신문기사 복사본에 메모 1990년대 초반 메모 1

0482 자크 도파뉴가 문신에게 1990년대 초반 편지 1

0483 관람객 인터뷰 1990년대 초반 메모 1

0484 관람객 방명록 1990년대 초반 메모 1

0485 관람객 방명록 1990년대 초반 메모 1

0486 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유럽 순회전의 인사말 1991 원고 1

0487 작품 소장자를 찾는 공지문 초안 1990년대 초반 메모 1

0488 가품 확인서 1992 메모 1

0489 문화 예술의 중요성 1990년대 초반 편지 2

0490 문신의 약력 1992 메모 4

0491 김창희 작가에게 보낸 전시회 축하 편지 1994 편지 1

0492 국제신문 신사옥 기념 조형물 설명 1994 원고 2

0493 문신미술관 로고 초안 1994 메모 1

0494 미술관 옆 아파트 3개동의 높이를 3개층 낮춰달라는 
내용의 건의서 초안

1994 건의서 3

0495 미술관 풍경을 해치는 아파트 건설에 항의하는 
신문기사

1994.12.16 메모 1

0496 아파트 건립 반대의 글 1994 메모 11

0497 �~샘터�•誌에 게재된 '약속' 원고 초안 1994.9 메모 4

0498 우리나라 산천의 아름다움 1995 메모 1

0499 �~샘터�•誌에 게재된 ‘약속’ 원고 
(샘터 박몽구 차장님 귀하)

1994.9 원고 15

0500 용인의 아뜰리에에서
<어제와 오늘을 말한다>

1994 원고 23
2

0501 김창희 작가에게 온 편지 1994 편지 1

0502 자크 도파뉴 부부에게 1994 팩스 4

0503 문신미술관 개관식 카탈로그 초안 1994 구성안 9

0504 조선일보사 �z문신예술50년전�{ 도록 표지 초안 1994 구성안 1

0505 조선일보사 �z문신예술50년전�{ 도록 사진 설명 초안 1994 구성안 1

0506 메모 1990년대 초반 메모 3

0507 약력 1990년대 초반 약력 6

0508 미술관 인근 아파트 건립에 반대 서류 1990년대 초반 메모 8

2�� 전시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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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ÒÐªÖSÇ&ÕÒÐªÈS ÕÒÐªÕsÏZ ÕÒÐªÕJÕã ä�ÊÂ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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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 제1회 문신양화개인전 동화백화점화랑, 서울 1948. 3. 17-3. 23 리플릿(복사본)

개인전 제3회 문신전 루넷싼스(르네상스)화랑다방, 부산 1953. 3. 5-3. 15 리플릿

개인전 문신도불기념소품전 미우만백화점화랑, 서울 1960. 2. 14-2. 21 리플릿(복사본)

개인전 문신도불작품전 신세계전시장 1967. 6. 23-6. 30 리플릿(복사본)

ÕÒÐªÖSÇ&ÕÒÐªÈS ÕÒÐªÕsÏZ ÕÒÐªÕJÕã ä�ÊÂÉ
ö�Ôîãã

단체전 조형예술페스티벌
Festival des Arts 
Plastiques

몽타르지 
Montargis

1970. 7. 14-8. 18 초대장, 포스터

단체전 아르-콩탁트 개관기념전
Exhibition Inaugurale 
de Arts-Contacts

31, 콜리세 가(街), 파리
31, rue de Colisée, Paris

1971. 5. 13-7. 13 초대장

단체전 바젤아트페어
Internationale 
Kunstmesse

바젤 견본박람회 전시장, 바젤
Hallen der Schweizer Mustermesse 
Basel, Basel

1971. 6. 24-6. 29 전시참가증

단체전 오늘의 거장과 신인전
Salon Grands et Jeunes 
d’Aujourd’hui

그랑팔레, 파리
Grand Palais, Paris

1972. 2. 18-3. 27 도록

단체전 3월 살롱 
Salon de Mars

생-어기스탱 지하철역 
Le Metro Saint-Augustin

1972. 3. 1-3. 31 초대장, 브로슈어

단체전 5월 살롱 
Salon de Mai

파리시립현대미술관, 파리
Musée d'Art Moderne de Paris, 
Paris

1972. 5. 4-6. 4 전시참가증

단체전 비교 살롱
Salon de Comparasions

그랑팔레, 파리
Grand Palais, Paris

1972. 6. 1-6. 30 초대장

단체전 오늘의 거장과 신인전
Grands et Petit Maitres 
d’Aujourd’hui

리모즈문화센터
Centre Culturel de Limoges

1972. 10. 9- 초대장

단체전 조각의 숲
Le Bois dans la Sculpture

위니베르시티 갤러리
Galerie de L'universite

1973. 4. 12-5. 17 초대장

단체전 5월 살롱 
Salon de Mai

파리시립현대미술관, 파리
Musée d'Art Moderne de Paris, 
Paris

1973. 5. 12-6. 17 초대장

단체전 오늘의 거장과 신인전
Salon Grands et Jeunes 
d’Aujourd’hui

그랑팔레, 파리
Grand Palais, Paris

1973. 5. 17-6. 11 초대장, 도록

단체전 공간을 위한 형태
Formes pour un Espace

생제르맹앙레 미술관
Musée de ST-Germain-en-Laye

1973. 6. 23-9. 23 초대장

단체전 비교 살롱 
Salon Comparaisons

그랑팔레, 파리
Grand Palais, Paris

1974. 5. 10-6. 18 전시참가증, 
초대장

단체전 오늘의 거장과 신인전
Salon Grands et Jeunes 
d’Aujourd’hui

그랑팔레, 파리
Grand Palais, Paris

1974. 5. 14-6. 17 도록

단체전 5월 살롱 
Salon de Mai

파리시립현대미술관, 파리
Musée d'Art Moderne de Paris, 
Paris

1974. 5. 25-6. 27 전시참가증, 
초대장

단체전 가을 살롱
Salon de l'Automne 

에르네, 프랑스
Ville d'Ernée, Ernée

1974. 11. 10-11. 24 도록

단체전 한국 페스티발
Festival de Coree

샤이요 갈리에라 문화관, 파리
Center Chaillot-Galliera, Paris

1974. 12. 16-12. 31 초대장

단체전 오늘의 거장과 신인전
Salon Grands et Jeunes 
d’Aujourd’hui

그랑팔레, 파리
Grand Palais, Paris

1975. 9. 16. -10. 16 전시참가증, 도록

단체전 조각소품전
Petites Sculptures

위니베르시티 갤러리, 파리
Galerie de L'universite, Paris

1975. 10. 1-10. 30 초대장

개인전 문신전 진화랑, 서울 1976. 11. 3-11. 15 초대장, 도록

단체전 5월 살롱 
Salon de Mai

라 데팡스, 파리
La Defense, Paris

1977. 4. 21-6. 5 도록

단체전 오늘의 거장과 신인전
Salon Grands et Jeunes 
d’Aujourd’hui

그랑팔레, 파리
Grand Palais, Paris

1977. 9. 15-10. 16 전시참가증, 
초대장

1953년 개최한 �z제3회 문신전�{ 리플릿.

1970년 개최한 �z조형예술페스티벌 
Festival des Arts Plastiques�{ 포스터.
제일 아랫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문신이다.

1973년 개최한 �z공간을 위한 형태
Formes pour un Espace�{ 포스터.
이 전시에 문신과 이응노가 함께 참가 하였다.
네번째 줄 왼쪽에서 첫번째 사진이 문신
일곱번째 줄 왼쪽에서 첫번째 사진이 이응노

1971년 개최한 �z바젤아트페어 Internationale 
Kunstmesse�{ 전시 참가증.

1974년 개최한 �z오늘의거장과 신인전
Salon Grands et Jeunes d’Aujourd’hui�{ 도록 표지와 출품작 도판.

1976년 진화랑에서 개최한 �z문신전�{ 
도록.

1973년 개최한 �z조각의 숲 Le Bois dans la Sculpture�{ 초대장.

1979년 현대화랑에서 개최한  
�z문신 작품전�{ 도록. 




